천천히 씹기. (2004.2) 
지금까지의 칼럼의 제목이 시사하듯이, 필자는 세상을 한 번 읽어보고 있다.   원래는 ‘시계읽기’라고 제목을 생각해보았는데, 편집하시는 담당자분이 역시 프로다운 센스가 있으셔서, ‘세상읽기’라는 제목으로 잡아주셨다. 시계도 누군가 가끔 읽어주면서 방송국 시보에 맞추어 주어야되는 것처럼, 세상이란 것은 누군가 읽어주지 않으면 제멋대로 굴러가기때문에, 누군가는 가끔은 읽어주어야한다.  제대로 읽느냐 아닌가는 차후의 문제이다. 하여간, 세상읽기라는 것은 ‘분석’이라는 과정의 정반대의 지적행위이다. 분석은 있는 것을 ‘쪼개어’보는 것임에 비추어, 세상읽기는 일견 관계가 없는 듯한 별개의 것들을 ‘연결’해 보여주면서 사실은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통합’의 과정이다.  분석은 선생님을 따라하면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통합은 그렇지 않다.  통합은 대담해야되고, 인신공격형 비난을 겁내서는 안된다.  ‘분석’과 ‘통합’은 영어로는 ‘analysis’와 ‘synthesis’라고 한다던가? 
그것은 그렇다 치고, 오늘은 먹는 이야기를 좀 해보자.  
최근에는 사람들의 ‘입맛’도 많이 바뀐 것 같다.  예전에 비해, 훨씬 맛이 강해졌다. 짭고 맵고 단 맛의 짭기 맵기 달기의 정도가 내가 보기에는 지난 2-30년 사이에 수십배 강해졌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외식을 많이하기 때문에 그렇다. 식당 ‘지화자’가 식당 ‘얼씨구’와 같은 메뉴로 음식을 제공할 적에, 같은 조건이면 더 짜게 더 맵게 더 달게 맛을 강화시킨 식당이 반드시 이기게 되어있다.  맥도날드를 다른 식당들이 못이기는 비결은 다른 식당들은  맥도날드 처럼 강한 맛을 못내서 그렇다.  그러니, 수만개의 식당이 ‘맛강하게 하기’의 경쟁을 수십년하게 되면, 그동네의 입맛은 무지무지하게 세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뭐 문제이냐구?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을 결정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를 결정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이야기를 계속하자.
필자의 은사 중에는 뉴욕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시는 목회가 양공주들 대상 목회를 하시는 것이다. 그것도 보통 양공주들이 아니라, GI남편에게 버림받아 미국에서 창녀생활을 하다, 그것도 계속할 수가 없어서, 길에 Homeless로 나와 앉은 사람들이 목회의 주대상이다. 사람이란 것은 한 일생에서 소화해낼 수 있는 비극과 고난의 양이 어느 정도 상한선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일생에서 일어난  이런 어렵고도 힘든 일들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정신이상상태로 계신다고 들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는 나온다. --네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네가 미치리라 (신명기 28:34)---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너무도 어렵게 일생이 풀려서 돌아버린 이분들을 모셔다가 집에 수용해 놓고는 ‘청국장’을 무지 심하게 냄새를 피우면서 하루종일 끓이고 2-3주 먹이면 상당수가 제정신으로 돌아오신다고 한다…먹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타쉬켄트 지방의 한국인 3-4세들도 이상하게 처음 먹어보는 김치와 된장찌게를 좋아한다고 한다.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한 기억이 유전자보다 더 오래간다는 것을 주장하시는 과학자들이 계시다.  또, 유대인들도,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말라는 율법, 즉, Kosher 법이 아주 정교하게 발달되었는데, 그 숨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신들만의 독특한 맛과 독특한 효소…이것이 유대민족을 단일민족으로 수천년 유지하는데 핵심이 되기때문에 그것을 엄격하게 지킨다.  건강상의 이유만이 아니다.  유대인들 사이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리 개판을 쳐서유대인들 사이에서 ‘내놓은 자식’이라도, 어려서 이 Kosher를 지켜서 ‘먹은’ 경험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정한 유대인으로 돌아온다고 한다.  그만큼 먹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무엇을 먹는가는 그 사람을 결정하고, 그 민족을 결정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바로 이렇게 중요한 먹거리문화가 굉장히 짧은 시간사이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급격하게 근본적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되는가를 가지고 필자는 많은 고민을 했고, 그 결과 ‘탐욕’형으로 의 맛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정리를 하기로 했다. 요사이, 우리가 많이 먹는 지금의 향신료와 맵고 짠 음식들은  예전에는 수도원과 절에서는 수도에 방해가 된다고 하여 금하던 음식이다. 예전에 수도원과 절에서는 냉냉 덤덤한 음식들만 먹었었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우리의 입맛이 ‘맵고 짜고 달고 시게’ 변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수도가 방해되는 즉, 차분하게 마음을 정리하고 무엇엔가 집중하면서 지내는 생활이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성욕, 식욕, 물욕이 컨트롤이 안 될정도로 강해지는 방향으로 말이다.  식욕, 먹으면 먹을 수록 더 먹히게 되어있다. 의학계에서는 그것을 Insulin Resistance라고 한다.  요사이 대힛트를 친 Aitkin’s 다이어트 (황제다이어트비슷한 것)가 바로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다.   돈도 있으면 있을 수록 더 필요하다.  성욕도…아! 아니 이건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하여간,  하여간, 요사이는 우리가 먹는 음식자체가 육욕, 식욕, 물욕을 더 강하게 만드는 음식들이다.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테레비를 켜면, 노다지 재벌집에서 남녀가 3각관계 4각관계를 벌리면서 난장판 돌림판을 만들어 놓고 늘 호화판 식사장면이 나온다…광고는 말할 것도 없고…그것도 서로 경쟁을 하니, 불륜장면도 더 노골적으로 표현되고, 그것도, 정도가 점점 심해진다.  종아리만 보여주어도 감격하던 관중이 나중에는…그러니, 우리의 물욕 성욕 식욕은 더 자극을 받을 밖에, 그렇게 자극을 받고 나니, 평생 모범적으로 살던 여염집부인들도 인터넷으로 외간남자와 채팅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조금있다가는, 이혼들을 부지기수로 당한다. 원래부터 바람기에 정통한  선수급들은 훨씬 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도 잘도 피해가지만, 아마추어들이 뭘잘못먹고, 거기다가 뭘잘못보기까지하고 저지르는 일들은 그저 병신처럼 상당히 비극적으로 그리고 소문날 정도로 처참하게 끝난다.  남자들도 마찬가지. 늘 외식을 하면서 더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경쟁을 몇년하고 나면 사람이 탐욕적으로 바뀐다.  나는 주위에 집에서 맛이 덤덤하고 건강한 가정요리를 하지 않고, 외식을 많이 하면서, 연속극 많이 보는 아주머니들 보면…’아이구 아줌시!’ 소리가 절로 나온다.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신 것이다.  ‘뭘 잘 못 처먹었길래,…’라고 시작하는 욕설이 있는데, 사회전체가 ‘뭘 잘못 처먹는 일’을 하게된 것이나 아닐까 싶다.  문제는 바로 그 ‘처먹었길래,…’의  후반부, 즉“,…”부분에 해당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바로 그것이 문제이다. 육욕/식욕/물욕이 통제가 안 될정도로 증가한다. 그것도 차근 차근 여러가지 건강한 방법을 써서 그 욕구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그것을 터져나가게 채우지 않으면 못견디는 그런 병적인 형태로 증가한다.  이것이 바로 즉 “,…”에 들어가야하는 말들일 것이다. 프로이드가 말한 심리성장단계에서 구강단계를 제대로 안거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관련해서, 솔직히, 나는 식당업에서 실패하시는 분들이 좀 이해가 안된다.  맛이 약하지만 지금 많이 팔리는 음식을 Item으로 삼아서 그 맛을 경쟁자 보다 더 강하게 또 덜 씹어도 식도로 넘어가도록  더 연하게 만들어 공급하면 힛트치게 되어있는데…내가 언제고 식당을 하나 차려서 뭔가 하나 보여줄려고 한다.  필자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한국과 중국산 고추가루에 멕시코 고추를 좀 더치면 감자탕/ 매운탕/ 육계장/ 비빔냉면/ 김치류…는 크게 힛트칠 것으로 보인다. 누군가 시도하시고 싶은 분은 필자를 한번 초청해 주시기 바란다. )관련하여, 아이들의 턱들이 작아진 것 같다.  몇년 지나고 나면 턱을 깍는 수술이 필요없을 지도 모른다. 사랑니가 아에 나지 않는 아이들도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치과를 하는 필자의 친척 친구들이 입을 모아서하는 이야기이다. 필자가 예전에 생각하기에는 진화라는 것이 수백만년 걸리는 것인줄 알았는데, 수십년사이에도 이루어 지는 것 같다.  내가보기에는 입맛이 바뀐 것과 관련이 깊다.  먹는 것의 영향은 유전자의 영향보다 훨씬 강한 것이라고, 유대교사람도 이야기하고,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입맛이 바뀌었으면, 턱이 작아지는 경향같은 것은 순식간에 발생할 수도 있다. 아마 우리세대에서 천천히 씹고 생각하고 음미하고…이런 것이 없어지는 모양이다.  생각해보면 약간 섬찟하기도 한다.  씹는 근육이 약해지면, 분석력, 특히, 사고의 지구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된다고 한다. 
하여간, 천천히 음미해야될 지식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하는가를 우리 기성세대들은 한 번 생각을 해봐야한다.  휴대용전자계산기가 나왔는데 주판을 가르키는 우를 범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 주어야할지 모르겠다. 필자는 아이들에게 성경암송을 시켜보고 있는데 별로 효과가 신통치 않다.  몇번이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지식은 아마 우리 세대에서 단절된다고 봐도 거의 틀림없을 것 같다. 새로운 더 좋은 것이 나왔겠지 생각하면서 억지로 희망을 가져본다.  그것도 아주 억지로 말이다. 
